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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

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

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 30대 성인 4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

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였다. 둘째,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였다. 셋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각각 순차적

으로 매개하였으나,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반면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

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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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불특

정 대상에게 충동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공격

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

템(202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가

포함된 습관 및 충동 장애의 진료 건수는

2016년 8,220건에서 2021년 10,980건으로 5년

새 33.58%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습관 및

충동 장애로 내원한 환자의 연령별 비율은 20

대 39%, 30대 18%, 10대 15%, 40대 13%, 50대

8%로 전체 연령대 중 20, 3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경찰청의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38.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경찰청, 2020). 이처럼 분노는

개인적인 불편감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

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으며, 전

체 연령대 중 20, 30대가 분노표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볼 때, 20, 30대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지속

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로

(Averill, 1983) 위기 상황에서 위협을 회피하며

인간의 생존을 도와주는 적응적인 역할을 한

다(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분노는

우리가 정한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마음의 상

처를 입었거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목표의

진행이 좌절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Greenberg, 2001)이다. 이처럼

분노라는 정서 자체는 자신의 생존을 돕고 자

신을 보호하며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분노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적절

하게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고혈압(Everson,

Goldberg, Kaplan, Julkunen, & Salonen, 1998),

뇌졸중(Everson et al., 1999)과 같은 신체적 질

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살 위험성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아동 및 배

우자 폭력(Nomellini & Katz, 1983)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조절되지 않

은 과도한 분노는 다양한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는바, 분노라는 정서적 경험 자체보다는

이러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기능적

인 혹은 역기능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Spielberger, Jocobs, Russell과 Crane(1983)은 분노

표현방식을 크게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

제로 분류하였다. ‘분노조절(anger-control)’은 분

노 유발상황에 따라 적절한 책략을 구사하여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정

을 유지하고 분노를 일으킨 대상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말한

다. ‘분노표출(anger-out)’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

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분노를 드

러내는 것으로 비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표

현을 사용하거나 과격한 행동 및 표정을 통

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억제

(anger-in)’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하지 않거나 속으로만 비

판하며 분노 유발상황을 부정하거나 분노 자

체를 없다고 생각하며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분노표현 방식은 역기능적 분노표

현과 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행

동을 의미하며 기능적 분노표현은 분노조절을

의미한다(Gottlieb, 199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은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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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와의 관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내현적 자기애(윤명희, 김순혜, 2016),

거부민감성(김유영, 이희경, 2020), 내면화된

수치심(김미림, 홍혜영, 2013; 허유림, 이수림,

2020), 부적응적 완벽주의(윤자영, 정남운,

2020)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불안정 애착

(박응임, 이은경, 2020), 부모-자녀 관계(류유

리, 장석진, 2015), 부모-자녀 의사소통(정지연,

2018) 등과 같은 부모와의 관계 요인이 역기

능적인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은 정서

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주는데(Browne &

Finkelhor, 1986; Shields & Cicchetti, 1998;

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특히 아동기 정서적 외상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 지

지 되고 있다(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유경,

이지연, 2015; 조한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을 통칭하는 것으로(김은정, 김진숙, 2020), 정

서적 학대란 아동의 가치감이나 안녕감에 대

해 언어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동에게 모욕

적 혹은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 소속감,

돌봄, 지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서적, 심리적

요구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Bernstein

et al., 2003).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성격발달과 분노,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Allen, 2010; Bowlby, 1980;

Browne & Finkelhor, 1986). 또한, 부모는 아동

에게 정서표현의 모델 및 강화자로 역할을 하

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표현 방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Kassinove &

Tafrate, 2011)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아동이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

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2012)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적대적이

고 방임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정서

를 적절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유경, 이지연, 2015;

조한익, 최종환, 2013).

한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

는데, 조한익과 최종환(2013), 박지수와 김정민

(2020), 문지혜와 박성옥(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

유경과 이지연(2015), 김승미와 김정규(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불일

치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으

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보았기 때문

일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은 그 특성이 서로

다른데, 학대는 학대 대상에게 적대적이고 공

격적인 행동을 취하며 이러한 행동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반면, 방임은 방임 대상에게 소

극적이며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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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홍미, 김효진, 2007). 또한, 정서적 학대와 정

서적 방임은 서로 다른 기제로 정신병리와 대

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는데, 김은정과 김진숙(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매

개로 하여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친 반면, 정

서적 방임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Berzenski(2018)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는 반응 초점 정서조

절곤란을 경유하여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

제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정서적 방임

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대

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서로 다른 기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일

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

는 영향이 상이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제시

하고 있지만, 성인이 된 시점에서 아동기 정

서적 외상 경험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

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에 개입하고자

할 때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다루기보다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하는 중간 기제를 찾아 개

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관계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

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순차적 매개 변인으로 선정한 근

거를 변인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

이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및 역기능적 분노표

현과 갖는 관련성을 각각 설명한 후, 정신화

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근

거를 기술하고자 한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개인의 욕구, 감정,

신념, 동기와 같은 마음 상태를 추론하여 자

신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 노력하는 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Bateman

& Fonagy, 2006). 정신화는 아동기에 부모와 자

녀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

는 것으로(Bateman & Fonagy, 2012), 아동의 정

서를 대변하는 능력을 갖춘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반응에 대해 뚜렷한 반영을 해주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학대받는 환경에서는 양육자에게 반영

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자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한, 양육자의 학대행위에 내재된 증오와 잔인

함을 인식하는 것은 아동 자신에게 위협이 되

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

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Fonagy et al., 2002).

즉, 애착 관계에서의 외상 경험은 정신화의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agy,

Gergely, & Target, 2007).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Quek 등(2017)의 연구에서 정서적 외상

이 정신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

인되었고,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과 외현화 문

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를 살

펴본 김흥주(202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외상

이 정신화 결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보아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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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신화의 손상은 타인

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ateman & Fonagy,

2012; Wallin, 2010). 정신화가 손상되면 정신

화 이전 단계인 심리적 동등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가 될 수 있는데, 심리적 동

등성 모드에서는 타인의 마음, 의도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을 자신의

내적 경험과 과도하게 동일시하게 되고

(Wallin, 2010), 이에 따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정신화 이전

단계인 가장 모드(pretend mode)가 되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상만으로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거

나 확신하게 되면서(Bateman & Fonagy, 2012;

Wallin, 2010) 타인의 실제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정신화의 손상은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일으킨다. 정서를 명확

히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McFarland &

Buehler, 1997; Salovey, Hsee, & Mayer, 1993) 정

신화 손상으로 인한 정서 인식의 실패는 정

서조절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김

찬양과 최한나(2018), 유제근과 송원영(2020)이

수행한 연구에서 정신화가 정서조절곤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신화의 손상은 정서조절에 어려

움을 주어 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

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높은

수준의 정신화는 정서조절을 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이외에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적대적 귀인편

향(hostile attribution bias)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

고자 하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이란 사회적 맥

락 단서가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

서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Milich &

Dodge, 1984). Dodge(1986)는 개인이 사회적 상

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

리하는 내적 과정인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

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격적 행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추론에 의

해서 일어나는데(Dodge, 1986), 적대적 귀인편

향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하

여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실제 Crick과 Dodge(1994)의 연

구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

은 타인의 의도를 좀 더 적대적인 것으로 해

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의 경향을 보였으며,

메타분석을 수행한 Orobio de Castro, Veerman,

Koops, Bosch와 Monshouwer(2002)의 연구에서도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아동은 상

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의 관련성이 확인되

었으며(김가혜, 최은실, 2017; 김은경, 이정숙,

2009b; 박영희, 2017), 학대 경험과 우울 및 분

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

개효과를 확인한 박주연(2010)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부모의 양육 태

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사회적 정보를 해석하기 전

단계인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에서 비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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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보다 적대적인 단서에 더 많은 주의를 기

울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으며(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우연과 명분을 가장한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김은경, 이정숙,

2009a). Dodge 등(1995)은 취학 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초등학생 때의 귀인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김은경과

이정숙(2009a)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대적 귀인

편향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Jin,

Eagle과 Keat(2008)의 연구 및 박주연(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적대

적 귀인편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

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가 적대적 귀

인편향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관계를 가정하

였는데, 이는 정신화가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 영향을 받아 비교적 발달 초기에 형성

되며(Fonagy et al., 2002)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기저에 있는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Bateman &

Fonagy, 2006)이기 때문에 귀인(attribution)과 같

은 사회적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했기 때문이다. Bateman과 Fonagy(2006)

는 빈약한 정신화로 인해 융통성 없는 이해

(concrete understanding)가 가장 흔히 나타나며,

융통성 없는 이해로 인해 타인을 이해할 때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

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신화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어떻

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유 있게 숙고하며 성

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Bateman과

Fonagy(2006)가 설명한 타인의 행동을 성찰해

보지 않고 의심 없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빈약한 정신화 능력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

인 것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화가 특정

경험을 다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며

인지적 유연성을 높인다는 점을 볼 때(Wallin,

2010), 낮은 정신화 능력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김영석

과 장유진(2021)은 성인 302명을 대상으로 수

행한 연구에서 정신화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순차적

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서적 학대

와 정서적 방임은 개념과 특성이 다르며 서

로 다른 결과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는데

(김은정, 김진숙, 2020; 홍미, 김효진, 2007;

Berzenski,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시점에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

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중간 기제를 찾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역기

능적 분노표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예

측하는 변인으로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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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상담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

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

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

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

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순

차적으로 매개하는가(그림 1, 그림 2)?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국내에 거

주하는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성인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6월 28일부터 약 2주간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온라인 설문 링크

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첫 페이지에 연구의 목적, 응답 내용

의 익명성 보장, 자율적 참여의 원칙 등을 설

명하였고, 온라인 설문을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연구 참여에의 동의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설문을 완성하여 제출한 연구 참

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

정의 기프티콘을 송부하였다. 총 498부가 수

집되었고 수집된 자료 중 기준 연령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8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440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연구 대상의 성별은 전체 440명 중 여자

273명(62.0%), 남자 167명(38.0%)이었으며, 연령

별로는 20대 251명(57.0%), 30대 189명(43.0%)

이었다. 직업은 직장인 185명(42.0%), 대학생

163명(37.0%), 취업준비생 65명(14.8%), 기타 16

명(3.6%), 자영업자 11명(2.5%)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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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아동기 정서적 외상 척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2010)이 타당

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개 문

항으로 정서적 학대(5문항), 정서적 방임(5문

항), 성적 학대(5문항), 신체적 학대(5문항), 신

체적 방임(5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은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어 선

택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김은석, 2021; 김은

정, 김진숙, 2020; 이소민, 이지연, 2021; 조유

경, 이지연, 2015; Berzenski, 201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정서적 학대

(5문항)와 정서적 방임(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며 역산 문항이 존재한다. 각 하위 척

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예: 멍청이,

뚱땡이)’, 정서적 방임은 ‘가족 안에서 사랑받

았다고 느꼈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경(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정서적 학대 .76, 정서적 방임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82, 정

서적 방임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

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서로 다른 기제

로 성인의 정신병리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20;

Berzenski, 2018)에 근거하여 각각의 점수를 독

립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신화 척도

정신화를 측정하기 위해 Dimitrijević, Hanak,

Dimitrijević와 Marjanović(2018)이 개발한 정신화

척도(The Mentalization Scale: Ments)를 이수림과

이문희(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

신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K-Men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

개 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정신화(6문항), 타인

에 대한 정신화(11문항), 정신화 동기(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역산 문항이 존재한다. 각 하위 척도의 내

용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정신화는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타인

에 대한 정신화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을 알 수 있다’, 정신화 동기는 ‘나는 내 행동

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림과

이문희(2018)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8이고, 하위요인별 내적 일

치도는 자신에 대한 정신화 .78, 타인에 대한

정신화 .84, 정신화 동기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자신

에 대한 정신화 .83, 타인에 대한 정신화 .85,

정신화 동기 .73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귀인편향 척도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Crick

(1995)가 개발한 가설적 상황 도구(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김은경(2008)이 우리나라

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강영호(2016)가 대학

생에 맞게 재수정한 문항을 김영석(2021)이 일

반 성인 대상에 맞게 문항 일부를 수정한 것

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상황이 제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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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행동했

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의도 귀인 문항 1개와

상대가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적대 귀인 문항 1개를 제시하여 총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지인

두 명이 내 앞을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자기

들끼리 뭐라고 속삭이면서 웃는 상황을 시나

리오로 제시하고, 지인들이 왜 속삭이면서 웃

었다고 생각하는지(의도 귀인), 그들이 속삭이

면서 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지(적대 귀

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한다. 의도 귀

인과 적대 귀인을 할 경우 각 2점으로 채점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 1점으로 채점하고

의도 귀인 점수와 적대 귀인 점수를 합산한다.

원척도를 국내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 수정한

김은경(2008)과 강영호(2016)는 의도 귀인과 적

대 귀인 점수 각각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척도를 개발한 Crick(1995)은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의도와 적대의 문항을 구분

하였을 뿐 실제 분석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총

점만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

향 자체가 타인의 고의성(intentionality)을 가정

한 개념(Douglas & Martinko, 2001; Matthews &

Norris, 2002; Milich & Dodge, 1984)이기 때문에

총점만을 분석에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김윤

희, 장혜인, 2021; 유가람, 박주희, 2019; 이정

민, 신용환, 손영우, 2016; 탁언효, 윤영식, 김

민정, 이아라, 2022)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충실하여 총점만을 분석

에 사용한 김영석(2021)의 채점 방식을 따랐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 30대 성인을 대

상으로 한 김영석(2021)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

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

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4개

문항으로 특성분노(10문항), 상태분노(10문항),

분노조절(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

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

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되는데(Gottlieb, 1999),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되는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만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

면, 분노표출은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분노억제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

출과 분노억제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한 선

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김해랑, 홍혜영,

2017;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2021; 박

지수, 김정민, 2020; 조유경, 이지연, 2015; 조

한익, 최종환, 2013)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라

는 측정변인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이라는 잠재

변인을 적절히 구인한다는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김해랑, 홍혜영, 2017)를 근거로

역기능적 분노표현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내적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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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6.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

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

며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제안

한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

개로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검

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

였다. 변인들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첨

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야 한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에서 변인의 왜

도는 -.23에서 .90, 첨도는 -.70에서 .18 사이의

수치가 산출되어 정규분포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각각의

연구 변인은 전체적으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서적 학대는 정서적 방임(r=.60, p<.001), 적대

적 귀인편향(r=.26, p<.001), 역기능적 분노표

현(r=.4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정신화(r=-.44, p<.001)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정서적 방임은 적대적 귀인편향

(r=.25, p<.001), 역기능적 분노표현(r=.30,

변인 1 2 3 4 5

1. 정서적 학대 1

2. 정서적 방임 .60*** 1

3. 정신화 -.44*** -.47*** 1

4. 적대적 귀인편향 .26*** .25*** -.35*** 1

5. 역기능적 분노표현 .40*** .30*** -.51*** .37*** 1

평균 1.71 1.98 3.60 2.68 2.40

표준편차 .68 .78 .53 .41 .52

왜도 .90 .43 .38 .04 -.23

첨도 .15 -.70 -.48 -.32 .18

주. ***p<.001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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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

화(r=-.47,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정신화는 적대적 귀인편향(r=-.35, p<.001),

역기능적 분노표현(r=-.5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역기

능적 분노표현(r=.3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결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는 정신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435,

p<.001),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어(β=-.408, p<.001)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

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β

=.403(p<.0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정신화가

투입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직접효과는 β=.22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즉, 정신

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

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

뢰구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

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신

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34 .021 .095 .178

표 3.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2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학대 -.336 .033 -.435 -10.112*** -.402 -.271 .189 102.252***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171 .034 .226 5.076*** .105 .238
.297 92.455***

정신화 -.400 .044 -.408 -9.150*** -.485 -.314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306 .033 .403 9.225*** .241 .371 .163 85.106***

주. ***p<.001

표 2.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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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결

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

은 정신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471,

p<.001),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어(β=-.470, p<.001)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한편, 아동기 정서적 방

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β

=.298(p<.0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정신화가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077(n.s.)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

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

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정

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

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신화의 매개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

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

서적 학대는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β=.261, p<.001), 적대적 귀인편향

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어(β=.280, p<.001)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

서 매개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β

=.403(p<.0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2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방임 -.319 .029 -.471 -11.174*** -.375 -.263 .222 124.867***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051 .031 .077 1.653 -.010 .112
.261 76.976***

정신화 -.460 .046 -.470 -10.069*** -.550 -.371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198 .030 .298 6.539*** .139 .258 .089 42.764***

주. ***p<.001

표 4.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47 .021 .108 .190

표 5.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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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33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를 보였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

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

인편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

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대적 귀인

편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

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

서적 방임은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β=.249, p<.001), 적대적 귀인편향

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어(β=.311, p<.001)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

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β=.298

(p<.0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적대적 귀인편

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

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22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

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

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

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2 F
하한 상한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학대 .155 .027 .261 5.647*** .101 .208 .068 31.883***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250 .033 .331 7.630*** .186 .315
.236 67.348***

적대적 귀인편향 .357 .055 .280 6.456*** .248 .466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306 .033 .403 9.225*** .241 .371 .163 85.106***

주. ***p<.001

표 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55 .014 .031 .085

표 7.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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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

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정신화, 적대적 귀인

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 영향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2 F
하한 상한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방임 .129 .024 .249 5.375*** .082 .177 .062 28.891***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147 .030 .221 4.939*** .088 .205
.180 47.826***

적대적 귀인편향 .397 .057 .311 6.948*** .285 .509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198 .030 .298 6.539*** .139 .258 .089 42.764***

주. ***p<.001

표 8.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51 .013 .029 .080

표 9.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2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학대 -.336 .033 -.435 -10.112*** -.402 -.271 .189 102.252***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학대 .080 .029 .135 2.730** .022 .138
.136 34.239***

정신화 -.222 .038 -.289 -5.846*** -.296 -.147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152 .033 .200 4.558*** .086 .217

.329 71.235***정신화 -.345 .044 -.352 -7.787*** -.433 -.258

적대적 귀인편향 .244 .054 .191 4.531*** .138 .350

주. **p<.01, ***p<.001

표 10.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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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0과 그림 3에 제

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정신화(β

=-.435,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

고, 적대적 귀인편향(β=.135, p<.01)과 역기능

적 분노표현(β=.200,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신화는 적대적 귀인편향(β

=-.289, p<.001)과 역기능적 분노표현(β=-.352,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적

대적 귀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β=.191,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β=.403(p<.001)이었고, 매개

변인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

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200(p<.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즉,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

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

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 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역기능적 분노표현 .306 .033 .241 .371

직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역기능적 분노표현 .152 .033 .086 .217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154 .022 .113 .200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16 .020 .081 .158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20 .009 .005 .039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신화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18 .005 .009 .030

표 11.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

의성 검증

그림 3.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

편향의 순차적 매개모형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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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기 정서적 학

대가 정신화를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

치는 간접효과(B=.116, CI=.081∼.158)는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간접효과(B=.020, CI=.005∼.039)도 95% 신뢰

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

는 순차적 매개효과(B=.018, CI=.009∼.030)도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

서적 학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화가

낮아지고, 감소된 정신화로 인해 적대적 귀인

편향이 증가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정신화, 적대적 귀인

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 영향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2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방임 -.319 .029 -.471 -11.174*** -.375 -.263 .222 124.867***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방임 .057 .026 .109 2.162* .005 .109
.130 32.660***

정신화 -.227 .039 -.296 -5.851*** -.304 -.151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036 .030 .054 1.182 -.024 .096

.299 62.048***정신화 -.399 .046 -.407 -8.627*** -.490 -.308

적대적 귀인편향 .269 .055 .211 4.906*** .161 .377

주. *p<.05, ***p<.001

표 12.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그림 4.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

편향의 순차적 매개모형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p<.05, ***p<.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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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2와 그림 4에 제

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β

=-.471,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

고, 적대적 귀인편향(β=.109, p<.05)에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역기능적 분노표현

(β=.054, n.s.)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신화는 적대적 귀인편향(β=-.296,

p<.001)과 역기능적 분노표현(β=-.407, p<.001)

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적대적 귀

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β=.211, p<.001)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

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

는 총효과는 β=.298(p<.001)이었으나, 매개변

인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β=.054(n.s.)로 유의하지 않

았다. 즉,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

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

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기 정서적 방

임이 정신화를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

치는 간접효과(B=.127, CI=.093∼.168)는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간접효과(B=.015, CI=.002∼.033)도 95% 신뢰

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정신화와 적대

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

치는 순차적 매개효과(B=.020, CI=.010∼.032)

도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방

임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화가 낮아지

고, 감소된 정신화로 인해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 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역기능적 분노표현 .198 .031 .139 .258

직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역기능적 분노표현 .036 .030 -.024 .096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162 .022 .124 .207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27 .019 .093 .168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15 .008 .002 .033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정신화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20 .006 .010 .032

표 13.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

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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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인 아동기 정

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아동기 정서적 학

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

다.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

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신화

를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정서적 외상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

신화가 낮아지며(김흥주, 2020; Quek et al.,

2017), 감소된 정신화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오며(김찬양, 최한나, 2018; 유제근, 송원

영, 2020)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증가시킨다(박

응임, 이은경, 2020)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

정민, 2020; 조한익, 최종환, 2013)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

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신화를

투입했을 때,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신화를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

수, 김정민, 2020; 조한익, 최종환, 2013)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조유경, 이지연, 2015)와는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혼재된 결과

를 보이는데 이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보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관

점에서 보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하며(Bandura, 1977),

부모 및 친구 등의 분노표현을 관찰하여 자

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학습하는데

(Kassinove & Tafrate, 2011), 방임된 환경에서는

부모의 분노표현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

가 적어 특정한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반면 학대받는 환경의 경우

부모의 특정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

가 많기 때문에 특정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정보처리모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s)으로도 아동기 정

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의 다른 경로

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정보처리모형에 따르

면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호화, 해석, 목

표 명료화, 반응 탐색 및 생성, 반응 선정, 행

동 수행의 6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특정 행

동을 하게 된다(Crick & Dodge, 1994). 4번째

단계인 반응 탐색 및 생성 단계에서는 과거

경험 및 장기 기억을 토대로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탐색하는데, 방임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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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경우 부모로부터 특정 정서표현방식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분노 상황에서 선

택 가능한 반응의 개수가 적거나 특정 반응이

우세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분노 상

황에서 어떤 표현방식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

렵다. 실제 조유경과 이지연(2015)은 성인 341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

적 방임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가 유의한 상

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한익과 최종환

(2013), 김승미와 김정규(2021)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분노표출과 유의한 상

관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

상과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

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연결하는 중

요한 심리적 기제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

하거나 표출하는 내담자에게 정신화를 증진시

키는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Hertzmann 등

(2016)은 부부를 대상으로 정신화 기반치료

(Mentalization-Based Therapy)를 적용했을 때 서

로에 대한 분노표현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하였다. 정신화 기반치료는 정신화를 촉진시

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는

치료이다(Bateman & Fonagy, 2006). 개입 과정

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내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공감하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내

담자가 처한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며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명료화하고, 상담

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들을 정신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Bateman & Fonagy, 2013).

즉, 정신화에 초점을 둔 개입은 내담자가 자

신의 정서와 행동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돕고 상황에 대한 오해석을 줄여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를 명확

히 인식하는 것은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데(McFarland & Buehler, 1997),

정신화 초점적 접근은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

도록 도와 분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

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

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수준을 높게 지각

할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며(Jin et al.,

2008), 적대적 귀인편향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박주연, 2010)와 맥을 같이한다. 학대받은

아동은 우연과 명분을 가장한 폭력에 자주 노

출되어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추론하기

쉬우며(김은경, 이정숙, 2009a), 적대적 단서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타인에게

적대감을 돌릴 준비 상태를 만들어(Dodge et

al., 1995)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적대적 귀인

편향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분노를 과

도하게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내담자의 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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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있어 내담자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감

소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udley와 Graham(1993)은 타인의 의도를 식별

하기 위한 역할극 활동,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토론, 모호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 만

들기, 사고와 행동의 인과적 관계 논의하기

등의 개입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Hawkins & Cougle, 2013; Van

Bockstaele, Van der Molen, Van Nieuwenhuijzen,

& Salemink, 2020; Vassilopoulos, Brouzos, &

Andreou, 2015)은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상

황을 제시한 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적대적 귀인편향 감소에 도움

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적대적 귀인편

향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탁언효 등(2022)의 연구도 적대적 귀인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에 시사점을 준다. 마음

챙김(mindfulness)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비판

단적으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Kabat-Zinn, 1990), 이를 증진시키면 생각과 감

정을 과도하게 동일시하여 자동적이고 습관적

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ishop et al., 2004). 따라서 마음챙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은 타인의 의도가 적

대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도 내적 경험을

자각하고 수용하며 성찰함으로써 내적 경험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

향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수준을 높게 지

각할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하며(문지

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한

익, 최종환, 2013), 높은 수준의 정서적 외상을

지각할수록 정신화 수준이 감소하고(김흥주,

2020; Quek et al., 2017), 정신화 수준이 낮을수

록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며(김영석, 장유

진, 2021),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할수록 역

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한다(박주연, 2010)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정신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련

성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4개 변인

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변인인 정신

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투입했을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아

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신화와 적대

적 귀인편향에 초점을 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서만 역기능

적 분노표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표적

(target)으로 하는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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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

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차별적인 경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방임

과 학대가 어떠한 기제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

으며(김은경, 이정숙, 2009b; 신민정, 최지영,

2015),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

는데,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정신

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역

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아동기 정서적 방

임은 간접효과만 유의할 뿐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정신

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4가지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과정을 정교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

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동

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를 정신화가 매개한다는 연구는 보고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

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역할

을 확인하였으며,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

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

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

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

개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신화와 적

대적 귀인편향에 초점화된 개입이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

편향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만 역기능적 분

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아동기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

신화를 높이거나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 3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

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

인을 특정한 한 시점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변

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횡단적 연구방법

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변

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횡단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확증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를 보완하는 종단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를 활용

하였다. 따라서 설문 참여자가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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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

동기 정서적 외상의 경우 현재 기억하는 정도

에만 의존해 부정확하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면담, 행동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가설적 상황 도구(강영

호, 2016; 김영석, 2021; 김은경, 2008; Crick,

1995)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윤희,

장혜인, 2021; 탁언효 등, 2022; Matthews &

Norris, 2002; Tremblay & Belchevski, 2004;

Tuente, Bogaerts, & Veling, 2019)에서 빈번히 활

용되어 왔지만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가 아

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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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mentalization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childhood emotional neglect, which are subtype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differ in their effects.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40 adults aged 20 to 39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entaliza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econd, hostile

attribution bia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ird, mentalization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mentalization, hostile attribution bia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